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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음악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요구와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음악학 분야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내 음악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음악학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현황, 음악학 연구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및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학 분야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의 수집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음악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사서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악학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과 문화예술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개발에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a plan to facilitate the use of research sources in Musicology based 

on examining information needs of researchers in the field and the status of using the sourc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domestic researchers in Musicology,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earchers’ information needs, the status of utilizing the sources, perceived values 

of the sources and opinions about problems and solutions related to using the sources. Predicated 

on the analysis, the study noted the plan to facilitate the use of research sources in Musicology 

in three aspects. First, it is necessary to collec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ze the research 

sources. Second,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sources to users should be provided. Third, 

training music librarians and collaborating among the librarians and associated institutions 

are needed. The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to effectively provide information and services 

developed by research institutions relating to Musicology and institutions of art and culture 

that effectively provid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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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에서는 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 인문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용자와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음

악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음악학 분야의 이용

자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 

음악학(musicology)은 물리적, 심리학적, 미

학적,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음악 예술에 대한 연

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지식의 한 분야이다(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001). 음악학 분야의 이용자는 1차 자료와 2

차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므로 

이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원의 범위와 깊

이가 매우 넓고 양질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

구가 높다. 그러나 현재까지 음악과 관련된 문

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는 음악 자료의 분류, 악

보 관리 등 장서개발 및 관리, 음악전문도서관

과 주제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음악 분야에 속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클래식 음악을 이용하는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하는 연구만이 진행된 실정이다(김보경, 

안종헌 2014; 안종헌 2015).

국내에서는 19세기 말 서양음악이 도입된 이

후 지금까지 국내 상황에 맞는 독창적인 음악

문화를 이어오고 있지만, 음악 보존 시스템이

나 전문도서관의 열악한 상황과 음악 연구자원

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귀중한 

음악 연구자원들이 사라지거나 흩어졌다. 이러

한 자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수집 및 목록화

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내의 근현대 

서양음악을 연구하고자 하는 음악학 연구자들

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음악 

연구를 위한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

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대학에 

음악학 전공이 설치되고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연구자들에 의해 1차 자료의 중요성이 강조되

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음악학 전공자

의 수가 늘어나고, 음악학 전문 학술지와 연구 

서적이 활발하게 간행되기 시작하면서 2차 자

료의 축적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음악학의 발전 과정에서 음악 문헌목록 및 

기타 기초적인 연구자원이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은 음악학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춘미 1988; 

박미경 2005; 이미배 2005). 나아가 디지털 환

경으로의 변화에 힘입어 국내 음악학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음악 자원을 전문적으로 보

존하고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

하였다(채현경 2012; 김은하 2016). 이와 같은 

음악 연구자원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의 

정보요구를 분석하고 이용현황을 파악함으로

써 관련 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음악학 분야1) 중에서도 서양음악

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정보요구를 분석하

고 이들이 이용하는 연구자원, 정보서비스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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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내용과 이용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학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현황 조사를 

통하여 이 분야에서 제기하는 연구자원 수집의 

문제에서부터 음악 분야 연구 활성화에 대한 논

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음악학 연

구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과 문화예술기관

에서의 효율적인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요

구와 이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국내 음악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

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음악 및 관련 문화예

술 분야의 정보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

였다. 타 분야의 이용자 정보요구와 이용에 대

하여 기존 이론과 연구방법을 검토하고, 국내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음악

학 분야가 어떻게 발전되어왔으며 어떠한 주제

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근의 동향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음악학 분야에서 계속적으

로 제기되어 온 연구 정보자원의 확보 문제와 

디지털 연구자원에 대한 요구를 중점적으로 정

리하였다.

둘째, 국내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현황 분석을 위해 이용자 심층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음악학 전공이 설치된 국내 11개 대학

원 중 전임교수가 2명 이상이고 석․박사과정이 

운영되는 5개 대학원을 표본추출 대상기관으로 

제한하여 이 중 음악학 전공 석․박사생과 교수 

및 강사 16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심층인터뷰는 2018년 10월 4일부터 11월 9

일 사이에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인터뷰 

질문지를 이용한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질문지의 내용과 구성은 종족음악학자2)들

의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Liew와 Ngor(2006)의 

연구와 공연예술전공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대

한 Mayer(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

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하여 데이터를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의 결과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음악학 연구자원의 이

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

았다. 따라서 음악을 포함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국내의 음악학 연구는 크게 서양음악을 연구하는 서양음악학과 한국의 전통음악을 연구하는 한국 음악학 두 갈

래로 나뉜다. 음악학이라는 용어는 현재 한국에서는 서양음악학(Western musicology)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 한국의 전통음악을 연구하는 한국음악학(Korean musicology)과는 구분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줄이고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서양음악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음악학’

을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범위는 서양음악학을 따르되, 전통음악(국악)을 제외한 국내에 서양음악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음악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종족음악학자는 비서구 음악의 연구로 폭넓게 이해되는 종족음악학(Ethnomusicology)을 연구하며 문화적 문맥

에서의 음악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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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음악정보검색시스템(Music 

Information Retrieval: MIR) 설계를 위하여 

정보탐색행위를 연구한 이윤주(2005)는 음악 

분야 전문지식 여부와 MIR 시스템 이용의 목

적에 따라 구분한 4개 집단에 대한 탐색실험을 

통하여 음악정보 행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음악정보탐색행위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보경과 안종헌(2014)은 클래식 음악이용

자에 대한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정보탐색과정 중 전문적인 클래식 음악

정보 제공의 부족과 이용자의 요구에 맞지 않

는 카테고리의 분류, 클래식 곡명의 불명확한 

정보제공의 문제점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안

종헌(2015)의 연구는 클래식 연주곡을 감상하

고 그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들의 정

보탐색행태를 연구한 것으로, 현재 클래식 음

악 정보시스템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음악 분야 이용

자의 정보요구와 이용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

행되었다. Kulik(2010)의 연구는 이스라엘의 

음악도서관 관련 기관의 이용자 그룹과 사서를 

포함한 정보제공 그룹에 대한 조사로, 새로운 

기술이 음악정보의 조직화와 음악학 분야의 연

구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주목하였다. 

음악도서관에서 디지털 악보 컬렉션이 매우 중

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인쇄본 컬렉션

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

를 통해 확인하였다. 

Lai와 Chan(2010)의 연구는 음악이용자의 

요구, 이용 패턴 및 다양한 컬렉션에 대한 선호

도를 파악한 것으로, 학술 목적과 연주 목적의 

두 그룹 이용자 간에 이용행태와 자료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대학도서

관의 음악 장서가 이용자 요구와 현대음악 및 

협주곡 작품을 포함하여 부족한 악보에 대한 

우선순위 요구에 따라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Dougan(2012)은 음악 전공생이 음악연구를 

목적으로 음악 자료, 특히 악보와 음향자료를 

식별하고 접근하는 도구와 이를 탐색하는 방법

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다양한 전공의 

음대 학생들을 위한 컬렉션과 자료, 이용자 그

룹에 따른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의 정

보탐색행태를 파악하여 이를 적용한 연구자원

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Mayer(2015)는 공연예술 전공생들의 정보

요구 및 탐색행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교육, 학습 및 연구 서비스가 어떻게 향

상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 그룹 면

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멀티미디어, 1차 자료 및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고, 목록 검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정보교육을 제공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에 관한 국외연구

로는 Liew와 Ngro(200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

는 뉴질랜드 종족음악학자(Ethnomusicologists)

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것이다. 비

서구 음악문화를 연구하는 종족음악학자들은 

음원의 음향과 필사본 및 박물관에서 보유한 

자료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 분야의 다양한 요

구와 광범위한 자원의 필요성이 높은데 비해 

도서관이 이러한 요구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

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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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악학 분야에서도 연구를 위한 정보

요구,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정보 접

근성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

미경(2005)은 음악박물관과 아카이빙의 필요성

에 대해 논의하여 음악 자료 보존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고, 이미배(2005)는 RILM(Répertoire 

International de Littérature Musicale, 국제음

악문헌목록)이 조직한 첫 학술대회에 참관한 

뒤, 음악 문헌 정보들을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

라 과거의 음악연구까지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

는 RILM의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의 

음악 문헌정보가 RILM 데이터베이스에 포함

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 소통할 수 있는 기관

의 설치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강만희(2010)의 연구는 음악 분야 연구자들

이 음악연구와 연주를 위해 전통적인 정보 접

근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된 정보의 검색과 

이용 등 새로운 방법에 적응할 필요성을 논의

하였다. 또한 채현경(2012)은 동아시아의 근대

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대음악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1차 자료

의 수집과 근대음악에 대한 기록 발견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은하(2016)는 

음악 유산 보존과 관련 연구 및 공연의 확산을 

위해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이미배(2017)는 국내 음

악 보존 시스템이나 음악전문 도서관의 열악

한 상황, 음악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

식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한국의 음악 자원

을 보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음악학 분야의 연구자

원 수집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으나 연구자원 이용에 관한 연구는 아

직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술 

목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음악학 연구자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음악학 분야와 연구자원의 특성

2.1 음악학 분야와 최근 연구동향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 분야에 대해 정리하

고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 전반적인 학문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음악학 분야는 객

관적, 과학적 성격의 학문으로 출발하여 시대

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을 받아들여 역

사음악학과 체계음악학으로 이분법화된 연구 

분야에서 점점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가고 있

다. 최근의 연구동향은 인류학과 인문학 등의 

방법론을 도입하고 서양예술음악 중심에서 비

서구 음악과 대중음악 등 모든 음악을 연구대

상으로 포함하면서 학제간 통합의 경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인

문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음악정보검색, 음악 

빅데이터분석 등의 영역으로 확장해가는 디지

털 음악학으로 연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김은하 2017).

국내에는 1970년대 말 음악학이 도입된 이

후 연구자들의 저술 및 번역 활동과 더불어 학

술지를 통한 출판으로 음악학이 발전해 갔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음악학 연구는 각 

시대의 음악에 대한 논의와 음악이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음악작품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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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음악학 연구는 국외

의 동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젠더(gender) 연구, 대중음악과 

세계음악 등 연구주제의 확대와 공연연구, 학

제간 연구 등의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과 더불

어 국내 근현대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 구축연구 및 

디지털 음악학 연구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최근 연구 동향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범위가 확대

되고 글로벌화 되었다. 영화음악, 재즈 등의 개

별 장르 연구부터 미디어 현상 등 대중음악 연

구가 많이 등장하였고, 음악에서의 여성연구도 

증가하였다. 국내를 벗어나 동아시아와 세계화, 

학제간 연구에 대한 주제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김성혜 2009). 

둘째, 인문학에서의 근현대 연구 증가의 영

향으로 음악학에서도 근현대 음악에 대한 연구

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차 자료의 발굴과 

정리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이 사료

들을 바탕으로 하여 서양음악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의 시기부터 해방 전후까지 활동한 음악가

들과 음악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이 증가

하였다(주성혜 2004; 채현경 2012; 김은하, 이

경자 2014). 

셋째, 1차 자료의 발굴을 비롯하여 역사적인 

자료를 체계화하려는 작업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아카이브 연구로 이어졌다. 최근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음악 데이터베이스

가 구축되었고, 음악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

카이브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은하 2016). 

넷째, 디지털 시대의 맥락에서 새로운 기술을 

음악학 연구에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그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인문학이 디

지털 기술을 수용한 것과 같이, 음악학 분야에

서도 변화하는 학문으로의 진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은하 2017).

2.2 음악학 연구자원의 특성

연구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

는 것은 연구의 방법 및 연구 기간 등을 결정하

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더불어 어떤 유형의 음악 연구자원이 존재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도 음악학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송무경 2016). 음악 연구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참고 서비스가 다른 

분야와 다른 주요 원인은 자원에 내재된 속성

과 연구자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Scott 2016). 음악

이라는 특수한 대상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원

전(Original source)과 필사본을 비롯한 1차 자

료부터 단행본, 논문, 음원 및 동영상까지 다양

한 형식과 내용의 연구자원이 필요하다. 따라

서 연구자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음악학 

연구자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

는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 분야 및 

연구 동향 분석과 더불어 음악학 연구의 근간

이 되는 자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음악학 분야에서 이용하는 연구자원의 특성

은 첫째, 음악 자원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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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음악자원의 특수성은 

악보와 음향 자원의 특수한 형태와 고유한 성격

으로부터 인한 것이다(Gardinier, Canino, and 

Rahkonen 2018). 소리 예술인 음악은 악보를 

통해 표현되고, 소리 자체가 담긴 매체로도 존

재한다. 음악학 연구자들은 악보가 갖는 복잡

한 상징체계를 비롯하여 이론과 음악 자체(소

리)를 참고하기 위해 녹음자료나 연주 동영상

을 활용한다.

둘째, 1, 2차 자료 모두가 연구에 있어 중요

한 가치를 갖는다. 음악자원은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전이라 불리는 1차 자

료는 작곡가의 악보, 음악학자 또는 이론가의 

저술, 연주자의 음원을 포함한다. 2차 자료는 1

차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것으로, 단행본과 논

문 등을 포함하며, 3차 자료는 2차 자료를 기초

로 연구한 단행본이나 논문, 데이터베이스 목

록 등을 포함한다(송무경 2016). 

셋째, 최근 디지털화의 흐름 가운데 연구자

원의 디지털화로 자원의 활용과 접근이 용이해

졌다는 것이다. 유럽 및 미국의 도서관, 아카이

브, 박물관 등에서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무료로 혹은 전문적인 관리 회사를 통하여 유

료로 공개하고 있다. 악보,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손쉽게 화면에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음향 및 동영상 자료 등 멀티미디어 

자료도 인터넷을 사용한 검색과 수집이 가능해

져 음악 자원에 대한 접근방법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연구자원은 전통적인 연구방법

보다 훨씬 다양한 자원을 빠르고 편리하게 접

근할 수 있게 하는 통로로써 음악학 연구에 활

용되고 있다.

  3. 음악학 연구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조사

3.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음악학 분야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연구자원

과 정보서비스의 파악 및 이용의 문제점 분석

을 통한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의 모색

을 위해서 음악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

뷰를 수행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로 음악학 

전공이 설치된 국내 5개 대학원의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 16명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선정을 위해 국내 음악학 전공이 설치된 11개 

대학원 중 전임교수가 2명 이상이고 석․박사 

과정이 모두 운영되는 5개 대학원을 표본 추출 

대상 기관으로 제한하였다. 5개 대학원 중 1개 

대학원은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

만, 석사학위 학력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받

는 예술전문교육기관으로, 음악학 전임교수의 

수가 나머지 대학원보다 많은 3명으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 선정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선정을 위해 본 연구의 목적

에 부합하는 전형적 사례인 음악학 전공 전임

교수로 재직 중인 5개 대학원의 전임교수 한 명

씩을 우선 선정하였고, 나머지는 선행한 인터

뷰 참여자의 추천을 받아 확보하였다. 음악학 

연구자의 전형적인 사례는 학부에서 음악 분야

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음악학 또는 

음악학의 하위 분야인 음악사를 전공한 경우를 

말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참여자 중 

전임 교수와 강사를 음악학 전공 강의를 맡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였다. 또한 석․박사생의 

경우 전공 이수 학기가 3학기 이상인 사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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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는데 이들이 3학기 이상의 수련을 통해 

학위논문을 시작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자격

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터뷰 참여자의 기초 정보는 <표 1>과 같다.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연구자원 

이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적 연

구의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반구

조화(semi-structured)된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질문지의 내용과 구성은 종족음악학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Liew와 Ngor(2006)의 

연구와 공연예술전공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대

한 Mayer(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

다. 음악학 연구에 있어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현황, 음악학 연구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및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

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성과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개별 심층인터뷰는 2018년 10월 2일부터 11

월 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인터뷰시간은 30분

에서 1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참

구분 성별 직업 학력 경력

A1 여 교수 박사 26년

A2 여 교수 박사 13년

A3 여 교수 박사 17년

A4 남 교수 석사 22년

A5 남 교수 박사 15년

B1 여 강사 박사 4년

B2 여 강사 박사 3년

B3 여 강사 박사 9년

C1 여 연구원 박사과정 박사수료

C2 여 강사 박사과정 박사수료

C3 남 연구원 박사과정 박사수료

C4 여 대학원생 박사과정 4학기

C5 여 대학원생 석사과정 석사수료

C6 여 대학원생 석사과정 석사수료

C7 여 대학원생 석사과정 4학기

C8 여 대학원생 석사과정 4학기

<표 1> 인터뷰 참여자 기초 정보

부문 세부사항

정보요구 연구 분야와 주제, 연구 문제, 연구방법, 정보 접근과정, 연구자원 이용의 목적

정보이용
이용하는 자원의 유형,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원, 연구자원의 이용 빈도, 전자자원 

이용 비율, 연구자원 선택기준, 정보검색 방법

정보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경험, 문제 개선을 위한 요소 의견

연구자원의 가치 인식 연구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연구자원의 가치 강화 및 활용 촉진

인터뷰 참여자 기초정보 성별, 학력, 경력

<표 2>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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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여 분석 자료로 사

용하였다. 

인터뷰 데이터의 분석에 있어 질적 유형의 연

구자료를 코딩하고 분류하는 과정으로 담화적 자

료를 다루는 방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

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용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적 이론화를 시도한 Krippendorff 

(2004)가 제시한 6단계의 과정에 기반을 두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Krippendorff의 단계적 분

석 방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내용 분

석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최성호, 정정훈, 정

상원 2016). 

Krippendorff(2004)의 내용분석 6단계는 단

위화(Unitizing), 표본추출(sampling), 기록/

코딩(Recording/Coding), 간소화(Reducing), 

가추적 추론(Abductively inferring), 서사화

(Narrating)이며 각 단계는 순환과정으로 반

복과 회귀가 가능하다. 단위화의 단계에서 인터

뷰 참여자 각각을 단위로 하여 각 참여자의 응

답내용 중 문장의 주요 개념 단어를 분석 단위

로 설정하였다. 표본추출의 단계에서는 각 인터

뷰 내용의 분석을 통해 질문의 세부 사항의 논

의를 뒷받침하는 예시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기록과 코딩 단계는 비구조화되어 있는 인터뷰 

자료를 코딩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의미

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 중 

1인이 코딩 체계를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코딩 체계는 18개의 범주와 139개의 코드, 

304개의 하위 코드로 구성되었다. 분석의 타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 코딩 분석 결과를 대

상으로 음악학 박사과정 재학생2명의 확인과 검

토를 받았다. 

간소화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음악학 연구자의 정보 요구, 

정보 이용,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과 연구자원

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활용 촉진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인터뷰 내용을 파악하였다. 

가추적 추론 단계는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참여

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파악한 진술 맥락을 바

탕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인터뷰 참여자의 연구분야와 주제, 연구방법

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연구 맥락을 파

악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정보요구 및 연구자원 

이용 현황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서사화 단계에

서는 연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

서 중점을 두는 4개 측면으로 인터뷰 내용을 분

석하고 각 논의에 대해 참여자의 진술을 인용하

여 서술하였다. 

3.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요

구와 정보이용현황, 연구자원 이용의 장벽, 연

구자원의 가치 인식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이

용현황을 분석하였다. 

3.2.1 정보 요구

질적으로 우수하고 정확한 정보의 입수는 연

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로, 연

구 활동을 위해 연구자는 적극적인 정보요구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음악학 분야 연구

자들의 연구 분야와 주제를 알아보고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자원에 접근할 때, 어떠한 목적

과 과정에서 정보요구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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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분야와 주제

인터뷰에 참여한 16명의 음악학 분야 연구자

들은 다양한 음악학의 하위 분야를 연구하였다.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음악사로, 중세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를 연구하고 있었으며, 

전임교수나 강사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초점

이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학 연구 

분야에 접근하는 이슈 혹은 세부 주제도 음악

사와 관련된 답변이 가장 많았다. <표 3>은 인

터뷰 참여자들의 연구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2) 연구 방법

인터뷰 참여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연구의 방

법으로 참여자 모두가 인문학적 방법론을 따라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음악작품을 함께 분석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악작품 중 가곡 등 성

악곡이나 오페라와 같이 가사나 대본이 있는 

경우에는 음악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병행한다

고 하였다. 그 외에 인류학이나 역사학적인 방

법으로 접근하는 연구자도 있었다.

“저는 음악사를 연구하고 있고, 18세기 프랑스 

작곡가의 오페라를 연구하고 있어요. 18세기 계

몽주의 철학, 데카르트도 같이 보고 있어요. … 

작품분석도 같이하고, 그 작품에서 어떻게 근대

성이 드러나는지도 보고요. 작품분석이 주가 되

고, 오페라다 보니까 가사 번역도 하고 있고요.” 

[C1, 여, 박사과정 수료]

“역사서술, 음악 편사학에 대해 보고 있고, 역사 

사관에 따라 어떻게 역사서술이 변화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 역사서술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고요. 인문학과 인류학적 방법론, 

해석학이나 고고학의 방법론도 사용하고 있어

요.” [C2, 여, 박사과정 수료]

3) 정보 접근 과정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 동

향의 파악, 선행연구의 수집과 분석, 글쓰기 등 

연구 과정 중에서 연구하는 음악작품의 확인이

나 분석을 위해 연주 녹음이나 영상을 확인하고 

범주 코드 하위 코드

연구 분야

음악사 고음악, 중세 음악, 바로크 음악, 17세기, 18세기, 20세기 음악

대중음악 대중문화, 미디어

디지털 음악학

음악과 여성 젠더, 페미니즘, 여성의 음악 요소

음악미학/철학 음악적 리얼리즘

음악이론 음악분석

음악편사학 역사서술

세계음악(월드뮤직) 동아시아 음악, 중동음악

소리연구 Soundstudies

작곡가 연구 작곡가 생애, 작품, 경향 연구, 사회적 배경 연구

장르/형식 연구 교향곡, 마드리갈, 오페라, 오페라 부파, 성악곡

한국 근현대 음악 주변국 음악, 근현대 연구, 북한음악, 한국교회음악사, 한국대중음악사, 한국작곡가

<표 3> 인터뷰 참여자들의 음악학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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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선행연구를 수집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며, 

최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연구

자원을 많이 이용하였다. 

“최근 문헌들, 최근 경향을 많이 쫓아가려고 하

죠. …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연구자 세대교체

가 되면서 연구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YouTube를 많이 보잖아요. 제가 연구하는 음악

도 요새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많이 해요. … 

연구와 연주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연구가 

달라지면, 연주도 달라지는, 그래서 문헌연구도 

하지만 연주도 같이 보고 있어요.” [A2, 여, 교수, 

경력 13년]

연구자원에 접근하는 첫 과정은 주로 포털 

사이트와 소속기관 도서관 사이트에서의 전방

위적 검색을 함으로써 대략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악작품을 연구하는 도중 

직접 음악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자료나 연주 

동영상을 찾기도 하는데, 주로 YouTube를 이

용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는 구글에서 랜덤하

게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 주제가 정해지면 

관련 분야 선행연구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일단 

체계적인 검색엔진 들어가서 전방위적으로 살피

고, …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검색창을 이용해요. 

거기서 상세검색을 하면 선행연구를 많이 놓치지

는 않는 것 같아요.” [B1, 여, 강사, 경력 4년]

4) 정보 이용 목적

연구자원을 이용하는 목적은 대부분이 논문 

작성이나 과제 제출, 전임교수나 강사의 경우

는 주로 강의를 위해 연구자원을 필요로 하였

다. 연구자 대부분이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

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연구주제를 선정과 프로젝

트를 위한 자료의 수집, 한국 근대음악 1차 자

료의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정보 이용 목적에 따라 원

하는 연구자원의 특성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인터뷰 참여자

의 경우 연구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구글 

검색과 함께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시작하고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정립되면 본격적으로 선행연구 검색을 수

행한다고 응답하여 점차 특정 주제 분야에 한

정된 연구자원을 필요로 하였다. 반면에 논문

작성법 강의를 위해서는 전공 분야 이외의 넓

은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유용한 예시가 될 수 

있는 연구자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는 체계화하기는 어

렵지만, 구글에서 많이 찾아봐요. 서점에서도 찾

아보고. 주제가 정해지면 선행연구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려고 검색을 하고요. 관련분야 선

행연구를 놓치면 안되니까. …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논문작성법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좋은 샘플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검색해야 해서 제 분야와 관계없는 것도 필요하

고.” [B1, 여, 강사, 경력 4년]

3.2.2 정보이용

음악학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며 정보요

구가 발생했을 시 자주 활용하는 연구자원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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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원 검색방법을 조사

하였다.

1) 연구자원 유형

인터뷰 참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원

의 유형은 학술지 및 학위논문과 단행본이고, 

악보와 악보집, 음향 및 영상자료도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근대음악 연구

나 음악 사회사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신문과 

잡지를 많이 이용하고, 개념이나 용어의 확인

을 위해 음악전문사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

다. 기타 음반의 해설지나 음악회 포스터, 프로

그램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

다. 앞서 제시된 정보 접근 과정에 대한 설명에

서도 언급되었듯이 최근에는 많은 음악 연주들

을 YouTube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게 

되면서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이 YouTube를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학술지랑 학위논문, 단행본을 많이 보고요. 시

기적으로 멀리 떨어진 근대 연구를 하는 경우는 

자료를 발굴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문, 

잡지도 찾아보고.” [B3, 여, 강사, 경력 9년]

“단행본을 많이 봐요. 국내외 학술지 논문 보고, 

용어나 개념 찾으려고 사전도 찾아봐요.” [C4, 

여, 박사과정 4학기]

“아무래도 음악 연구이다 보니까 텍스트와 악보

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음악에 대한 이해

가 있어야 해서 YouTube에서 음악을 들어보고 

하는 경우도 많고 ….” [B2, 여, 강사, 경력 3년]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원에 대한 인터뷰 참여

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이를 범주화하여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

이 온라인 연구자원을 많이 이용하였고, 제공

하는 자원의 유형에 따라 거의 비슷한 이용 패

턴을 보였다. 특히 악보 DB나 음악 DB, 음악 

및 동영상의 경우 음악학 연구자들에게 필수적

인 연구자원이었는데 Naxos와 RILM 등 음악

DB의 경우 도서관에서의 구독이 필요한 자원

이며 악보 DB인 IMSLP 역시 무료 공개되는 

악보 이외에는 멤버십 구독이 필요한 자원이었

다. 이와 같이 음악학 연구자들에게 특화된 연

구자원 대부분이 구독 기반이므로 대학도서관

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자원의 선택 기준

연구자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표 

5>에서 나타난 대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

며 대다수 인터뷰 참여자들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언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자

원 선택의 기준으로 신뢰성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자신의 연구주제나 내용과의 관련성, 

최신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택하였다. 연구자원

의 정확성을 강조하였던 인터뷰 참여자(A3)는 

고악보의 예를 들면서 연도 표기가 정확하지 않

은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연구자원을 선택한다고 응답

하여 다양성 역시 선택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자원의 편이성 및 경제성이 복수

의 인터뷰 참여자들에 의해 언급되었으며 독창

성, 효율적인 브라우징 기능, 인용지수, 내용의 

깊이도 선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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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코드(연구자원유형) 하위 코드(이용 연구자원)

이용 연구자원

도서관 소속기관 도서관, 미의회 도서관, British Library

국내학술지/논문DB DBpia,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국외학술지/논문DB JSTOR, Music Index, PQDT(ProQuest Dissertation Theses)

온라인 목록 WorldCat

악보DB IMSLP(International Music Score Library Project)

음악DB
Naxos, Oxford(Grove) Online, RILM, RISM(Répertoire International des 

Sources Musicales)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Google, Google Books, Google Scholar

음악 및 동영상 Naxos, YouTube, Melon, 음반 해설지

학회/학술지 사이트

Early Music, JAMS(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IAM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Libraries), IMS(International 

Musicological Society), Music Theory Online

학술대회 참가 심포지엄, 학회, 세미나

SNS/RSS 페이스북, 트위터, RSS

인적자원 스터디 그룹, 지인이 알려준 정보

기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고서점, 네이버 신문, 아마존, 작곡가홈페이지, 중고음반

사이트

<표 4> 음악학 분야 연구자가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원 유형

선택 기준 내용 응답 수

신뢰성 저자 권위, 출판사 권위, 소속 학교명 8

관련성 연구내용과 관계, 추천되는 논문, 같이 다운받은 논문 7

최신성 최근 연구 6

정확성 출처정보, 인용정보 5

편이성 바로 이용, 쉽게 이용 4

경제성 최소한의 시간, 비용 2

다양성 많은 정보, 다양한 시각 2

독창성 새로운 시각, 참신한 아이디어 1

브라우징 기능 한 눈에 살피기, 목차검색 1

인용지수 다운로드 횟수, 이용횟수 1

내용의 깊이 1

<표 5> 음악학 연구자의 연구자원 선택 기준

3) 정보검색 방법

음악학 연구자들이 주로 어떤 검색방법을 사

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검색방

법과 그에 대한 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

청하였다. 그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주로 키

워드 검색을 사용하였고, 검색창에서 키워드로 

검색한 후 자료의 유형이나 년도 제한, 주제 분

야 등 결과 내 검색을 하거나 다양한 키워드 조

합을 통해 검색 결과를 좁혀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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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에서 음악 자원의 검색을 위해 음

악용어를 여러 가지로 변경해 가며 검색한다는 

응답도 여러 건 있었다. 음악용어의 경우 이탈리

아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서 유래한 용어가 

많이 있는데, 단수와 복수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작곡가 이름으로 검색하

는 경우에도 원어와 영어식 표기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상세검색 항목 중 incipit(음

악 첫머리) 검색이나 멜로디 검색이 있는 사이트

의 경우는 제시된 건반 창에 음을 직접 입력하여 

관련 음악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사이트에서 제시되는 기능에 따라 다른데, 데이

터베이스 안에 내용이 상세하게 구축이 되어있

는 경우는 상세검색기능을 바로 쓰고, 기본적인 

검색을 해야 하는 사이트는 거기에 맞춰서 해요. 

음이름을 넣어서 검색할 수 있는 RISM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검색해요.” [A3, 

여, 교수, 경력 17년]

“효과적으로 검색하려면 검색엔진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 키워드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

아어 같은 경우는 복수나 단수를 구별해서 넣거

나 할 때 걸러지는 검색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 [A5, 남, 교수, 경력 15년]

정보 검색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인 인터뷰 참

여자들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검색 및 활용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음악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인터뷰 참여자(C5)는 “대학원 특강으로 미국

에서 사서 하셨던 분”에게 연구 자원의 검색 등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을 배웠으며 

매우 유용했다고 설명하였다. 박사과정을 수료

한 참여자(C2)도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학기

마다 음악대학이랑 연계”하여 교육을 제공하였

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경험을 언급

하였다. 이용자 교육은 대학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음악학 연구자들에게도 이러

한 서비스가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3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

음악학 연구자들이 연구자원을 이용하는 과

정에서 주로 부딪히는 문제로는 원문 접근의 

제한과 1차 자료에 대한 소재확인 및 이용 불

가, 저작권 문제와 전문가 부재가 있었다. 인터

뷰 참여자들은 소속기관에서 DB를 구독하지 

않아 학술지 원문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가

장 많이 언급하였다.

“저희 학교가 전에는 RILM을 구독을 했는데, 

이용자가 적어서 지금은 구독을 안해요. 꼭 필요

할 때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을 못해서 

많이 아쉽죠.” [C3, 남, 박사과정 수료]

이와 더불어 대중음악, 세계음악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 영역에 대한 연구자원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는 참여자들도 있었

다. 대중음악을 연구하는 인터뷰 참여자(B1)

의 경우 “대중음악 쪽 연구를 하다 보면 만나는 

첫 번째 장애물이 악보를 구하는 일”이며 이렇

게 접근이 어려운 자료들을 “도서관에서 체계

적으로 접근” 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

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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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음악작품을 연구에 인용하는 경우

나 악보를 다운로드하고 인쇄하는 경우 발생하

는 저작권의 문제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해야

만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연구자들이 있었다. 

“인용할 때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대중음악작품의 경우 인용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B1, 여, 강사, 경력 4년] 

서비스 담당자가 전문 사서가 아닌 경우가 대

부분이어서 음악 연구자원을 이용하는데 도움

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들은 분류나 검색어의 오류 문제도 음악 분야 

전문가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밖에 음악 자원을 검색하는 데에 있어, 용어

의 통일이나 관련 용어의 연결 등의 문제도 언

급하였다.

3.2.4 연구자원의 가치 인식

1) 연구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가치 인식

음악학 연구자들은 이용하는 연구자원의 가

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

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음악학 분야 연구자원에 

대해 개인의 지식을 확장하고 연구의 바탕이 된

다는 점에서 개인적 가치를 부여하고, 연구 활

성화를 뒷받침하여 지식이 공유되고 후속 연구

가 지속되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 문화유

산과 보물로 인식하는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고 

인식하였다. 온라인 연구자원에 대해서는 이용

의 편이성과 최신성 유지 및 시공간 제약을 넘

어서게 해주는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2) 연구자원의 가치 강화 및 활용 촉진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자원의 가치를 강화

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

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

는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 여기에는 구독 데이터베이스를 확

장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의 지원, 정보검색과 

연구자원 이용에 관한 이용자 교육 및 연구자

원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뿐

만 아니라 전문사서의 배치와 음악 자원의 이

용에 있어 저작권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정보자원이 이용되어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국내의 열악한 음

악 자원 수집과 발굴 문제가 해결되고 자원을 

체계화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이

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음악 자

원의 수집과 범위 확대와 더불어 정확한 분류

와 기술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자료를 가지고는 있는데, 분류가 안 된 것들도 

꽤 있고, … 음악 박물관이나 아카이브 같은 기구

가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

구하고 그런 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요.” [A4, 남, 교수, 경력 22년]

많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강조한 요소는 바로 

전문사서의 양성과 배치에 관한 것이었다. 연

구자원 활용 시 저작권이나 인용 안내 등 도서

관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서비스 역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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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

는 역할에 이르기까지 인터뷰 참여자들이 언급

한 전문사서의 필요성은 다양하였다. 석사과정

에 재학 중인 인터뷰 참여자(C6)는 사서의 역

할에 대한 중요성을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인

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음악학 전문사서

의 수가 늘어나고 “정보에 대해서 서로 풍부하

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

하였다. 교수로 재직 중인 인터뷰 참여자(A2) 

역시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 보고 있어서 누군

가 큰 그림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언급

하면서 전문사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 전문사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C2, 여, 박사과정 수료]

“음악분석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보거나 하려면 

짧은 곡 같은 경우에는 악보 전체를 인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요.” [B1, 여, 강사, 경력 4년]

이와 같은 전문사서의 필요성과 더불어 전문

사서와 도서관 및 다른 기관의 협력을 비롯하여 

음악학 분야와 타 분야와의 협력을 강조한 의견

도 있었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음악도서관을 

중심으로 IAML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활발

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음악도서관

들과의 연계 없이 대학의 연구소가 IAML의 공

식지부로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음악전문도서

관 및 전문사서 협력체 구성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음악 자료는 고유의 자료이다 보니까 문헌정보

학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중요한 자료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 문헌정보학과 음악학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A3, 여, 교수, 경력 17년]

 4. 음악학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음악학 연구자들

의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원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로 

인터뷰 참여자들이 강조한 연구자원 이용의 문

제점과 연구자원의 가치 강화 및 활용 촉진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연구자원의 수집과 체계화

연구자원이 활용되어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

해서는 자원의 수집과 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 

음악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서는 자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음악

학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인 1980년대에 나타났

고, 연구를 위한 1차 자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서 국내 음악 자원의 수집과 보존이 매우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채현경(2012), 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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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2016), 이미배(2017) 등 선행연구에서도 음

악 연구자원의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을 논의하

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인터뷰 참여자들도 국내 음악 자원과 이에 

대한 지원의 부족 및 체계적 수집이 이루어지

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음

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원의 수

집과 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음악 연구자원의 수집은 수집기관의 명확한 목

적과 수집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되었다. 

더불어 음악학 연구의 흐름과 이용자의 요구

를 반영하여 수집하는 음악 자원의 범위가 확

대되고 이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질 필요가 있

다. 현재 젠더 연구, 대중음악, 세계음악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표 3>에 서 제시

된 인터뷰 참여자들의 연구 분야에서도 참여자

들의 다양한 연구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인터뷰에서 제시된 연구자원 이용의 문제점 

중에서도 나타났듯이 예를 들어 대중음악 악보

와 같이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분야의 연구자

원으로의 접근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확장된 범위의 음악 연구자원 수

집과 함께 수집된 연구자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의 수집과 체계화, 디지털화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음악 정보 자원의 

제공은 연구자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음악학 연구자들의 디지털 자원

에 대한 요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학 도

서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보요구와 이용을 반

영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2 이용자 교육과 홍보

인터뷰 분석 결과에서 음악학 연구자원의 가

치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정

보검색과 연구자원 활용을 위한 이용자 교육과 

연구자원에 대한 홍보가 제시되었다. 인터뷰 참

여자들은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검색 

교육이 매우 유용한 경험이었음을 언급하였으

며 지속적으로 이용자 교육이 제공되기를 원하

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YouTube를 연구자원

으로 사용하는 인터뷰 참여자들도 상당수 있었

는데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음악 주제를 검색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원을 피해갈 수 없으며, 

도서관 자원이 포함하지 못하는 주제나 자원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함을 강

조하고 있었다(Dougan 2010; Dougan 2016). 

따라서 온라인 연구자원의 유형과 특징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이

용에 따른 제약이나 문제해결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 

웹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적절한 컨텐츠를 선

택하고 다루는 방법이나 효과적인 검색방법, 

컨텐츠의 메타데이터 확인과 이용의 윤리적인 

부분 등 다양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전공 및 연구 분야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자원 이용 활

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가이드 등을 활용

하여 소장자원을 비롯한 다양하고 상세한 연구

자원을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쇄물이나 가시적 형태의 홍보와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국외 연구자원의 경

우, 자원의 높은 가치와 내용과 존재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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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

는 것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

데스크나 도서관 공간을 이용한 전시나 도서관 

웹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를 활

용하는 방법, 소속기관의 음악 연구자원을 발굴 

및 선정하여 전시하고 홍보하는 것도 이용자들

의 관심과 이용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3 전문사서와의 협력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음악 분

야 역시 주제전문사서가 필요한 분야로, 음악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보 서비스를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음악 주제서비스

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

터뷰 참여자들은 음악 자원 이용의 문제 해결 

방안이나 연구자원의 가치를 강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사서의 배치를 강

조하였다. 

강만희(2010)는 음악 자원 정보서비스가 빠

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음악전문도

서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을 꼽았다. 국내 음악

학 전공이 설치된 11개 대학원 중에서도 분관 

형태의 음악도서관이나 음악자료실이 운영되는 

곳은 6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이 중 음악전문사

서가 배치된 곳은 없었으며 대부분 계약직 근무

자이거나 음악을 전공한 계약직 행정조교가 채

용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사서의 배치가 현실적

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원은 음악전문사서를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대

학원에서는 음악 사서 과정을 제공하기도 하고, 

음악도서관협회(Music Library Association: 

MLA)에서 정기적인 워크샵을 제공하며, 일정 

교육과 경력을 갖추면 음악전문사서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MLA는 음악도서관의 장서

개발, 악보자료 관리 등 음악전문도서관과 관

련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출판하여 주제 전문 

사서들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LA나 IAML 등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음악사서를 위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음악대학

과 연계하여 전문사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

고, 궁극적으로는 음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을 갖춘 사서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적

극적으로 반영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보가 웹을 통해 연결되는 디지털 시대

에는 자원을 소장하는 기관 간의 협력 또한 매

우 중요한 과제이다. 여러 기관이 소장하고 있

는 음악 자원과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유하고 연

계를 통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각 대학 음악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장한 

자원과 기록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 갖추어 지면 연구자원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

질 것이다.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전문도서관 및 전문사서 협력

체 구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협력

을 통해 음악 분야를 위한 효과적이고 전문화된 

정보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 분야와 연구자원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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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해하고, 음악학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관련 연

구를 정리하여 국내 음악학 분야 연구자의 정보

요구와 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음악 연구자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국내 5개 

대학원의 음악학 분야 연구자 1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그들의 정보요구와 연

구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음악학 분야 연구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악학은 객관적, 과학적 성격의 학문으로 출

발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을 받

아들이며 그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점차 확장해가

고 있다. 최근의 연구 동향은 서양예술음악 중

심에서 벗어나 비서구 음악과 대중음악 등 모든 

음악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며 학제간 통합의 

경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자원의 

디지털화로 자원의 활용과 접근이 매우 용이해

졌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음악학 연구자들

의 정보요구와 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음악학 연구자들은 1, 2차 자료에서부터 문

헌과 악보, 음향 및 동영상 등 광범위하면서 다

양한 유형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 둘째, 이들은 

연구자원의 접근에 있어 포털사이트와 소속기

관 도서관 사이트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검색을 

수행한 후에 개별 연구자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연구자원의 이용에 있어 국내외

에서 주요 연구자원으로 평가되는 것과 국내 

음악학 연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연구

자원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자

원의 포함 여부와 소속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

독 여부, 이용과 접근 및 검색의 편이성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악학 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현황 분석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 분야 연구

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

였다. 첫째, 음악 연구자원의 수집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자원의 수집과 발굴, 음악학 연구 동

향을 반영한 자원의 범위 확대, 음악 자원의 특

성에 따른 분류와 기술 작업 및 디지털화를 통

해 연구자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

야 한다. 정보검색과 연구자원 이용 및 주제 분

야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연구자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연구자의 인식을 높

이고 연구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음악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서비

스 제공을 위한 전문사서와 관련 기관 간의 협

력이 필요하다. 음악학과 같은 세부 전문분야

에 대한 정보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음악 주제

지식을 갖춘 전문사서의 양성이 요청된다. 또

한, 전문사서와 전문도서관, 문화예술기관 등의 

협력이 이루어져 연구자원이 다양하게 활용되

고 서비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조사는 국내 음악학 

분야 연구자 16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분

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한 Krippendorff(2004)의 내용 분석 6단계를 바

탕으로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

력하였으나 상호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의 일관성과 엄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 음악 분야 연구자를 비롯한 음악

을 전공하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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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음악학 연구자들의 정

보요구를 실증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음악학 분야와 연구자원

에 대한 이해 및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은 음악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음악학 외의 음악

교육 분야 및 연주 분야를 비롯하여 음악 자원을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이나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정보서비스제공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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